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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단지 정전사고 예방 총력
구서 퇴치반 운영 수십억원대 피해 줄여 … 전문기관에 용역도

울산 석유화학기업들이 정전사고에 따른 수십억원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1일 울산 온산 석유화학공단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한 일부는 쥐나 고양이를 잡거나 내쫓기 위한 구서

퇴치반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쥐나 고양이가 변전설비나 전선을 잘못 건드려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 정전이 일어난 몇 초 사이에 석유화

학 공장에는 수십억원대의 피해가 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제품은 공정의 특성상 생산라인 파이프 속에서 고온의 젤(끈끈한 액체)이나 기체 형태로 다니다 비

로소 완제품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젤 형태의 반제품은 고체화되고 기체는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힘들

어 못 쓰거나 통제가 불가능해진 이들 반제품을 태워 없애야 한다.

정전이 되면 파이프 내부의 반제품이 손상되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

기공해 등의 피해로 석유화학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전이 된 공장이 재가동하려면 최소 3-4일이 걸리기 때문에 쥐나 고양이가 일으키는 정전 사고

치고는 그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온산 석유화학공단의 A사는 매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구서 퇴치반을 운영하고 있다.

5-6명이 한 조가 돼 100여개가 넘는 공장 안의 변전설비에 쥐나 고양이가 들어가 전선을 갉거나 건드려 합

선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쥐 끈끈이를 주변에 놓아 쥐를 잡거나 쥐나 작은 고양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변전설비의 구멍을 막는 일도

한다.

울산석유화학공단의 B사는 쥐가 싫어하는 높은 음역의 고주파를 쏴 쥐를 쫓는다.

수년 전 대학에 쥐 퇴치 연구용역까지 의뢰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쥐가 싫어하는 음역의 고주파를 찾아냈고

변전설비 주변에 고주파 발생기를 설치함으로써 최근에는 쥐나 고양이 등 동물이 일으키는 정전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공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쥐가 한 해 4-5차례나 정전사고를 일으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내기도 했다”며

“특별 구서 퇴치반을 가동해 쥐와 고양이가 변전설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더니 정전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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